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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. 8. 1.(목)

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

- 긴밀히 소통·조율하면서

시장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 추진해 나갈 것 -

□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(8.1일) 금융위원장

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

* (일시 장소) 2024.8.1.(목) 9:0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

□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선 가계부채, 부동산 

PF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채,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

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

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글로벌 무역·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·기후·기술 등 메가 트

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

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,

ㅇ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, 금융감독이

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편,

ㅇ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·소상공인 지원과

함께,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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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최근 위메프·티몬 사태와 관련하여,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

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,

ㅇ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

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

하였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의 본질이

“신뢰”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, 앞으로 긴밀히 소통·조율하면서 시장의

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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